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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美國産業의 展望 

동향분석연구실編 

올해 미국 경제는 불황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3년의 개막과 함께 각종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산업 생산은 상승하고 있다. 

1992년 하반기서부터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경향은 1993년에
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리가 20년내 최저의 수준을 유지하므로 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상당히 증대할 것
이다. 또한 클린턴 정부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투자 촉진 정책 수단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많은 경제 예측들은 1993년 동안 3% 이상의 성장을 이룩할 것이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서서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다. 지난 1990년 여름 경기 후퇴가 시작된 이후 경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들 

제학자들이 두세번씩이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 왔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회사의 임
원진들은 최근의 낙관적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지는 아
직 확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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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실업률이 7%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있는 실직자들도 경기 회복의 신호는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다. 
지난 4년 제조업 분야에서 1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아직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얼
마전 GM과 IBM은 1993년에 수만 명을 더 정리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며 또 국방 계약 기업들도 계속해서 인원 감축
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독일과 일본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업에서의 고용은 증가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회복은 이러한 낮은 수준의 고용 증대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활력을 내
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활력은 저금리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전형적으로 금리 인하는 12개월 내지 18개월
의 시차를 두고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991년 12월 최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바 현
재 그것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금융업의 경우 저금리를 활용하여 500억 달러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채무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
고 있다. 기업의 이자 지출도 매년 200억 달러씩 감소되어 왔다. 소비자들은 1991년 말 이래 150억 달러 정도 소비자 
할부 신용대부에 대한 비용 저하의 이득을 보고 있으며 낮은 이자로 주택 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
들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매년 3%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장기 대출 금리는 현재의 년 7.3%에서 더 떨어질 것이
라고 예측하고 있다. 

채무의 감소와 낮은 대출 금리로 인해 기업들은 다시 설비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무부의 기업들
의 투자 계획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1993년에(인플레이션 조정 후) 7.6%까지 자본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한
다. 또한 경제 상황의 호전과 함께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클린턴 정부
가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세액 공제 정책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 증대는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소비자 지출은 계속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기업들
에서의 인원 감축은 지속적으로 고용 성장을 압박할 것이며 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의 격화로 인해 기업들은 노동 비용
의 감축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허시社(Hershey Food Corp.)의 회
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그 규모는 비슷하지만 5년 전의 절반 정도의 인력으로 가동되는 공장을 운
영하고 있다." 

DRI/McGraw-Hill는 제조업 부문에서 다음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1993년에도 고용이 증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첫째로 국방비 지출이 올해(인플레이션 조정 후) 8% 정도 감축됨에 따라 항공과 전자 기타 국방 관련 
산업의 고용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둘째로 미국 제조업의 수출 시장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 기업들은 
제지와 철강 같은 몇몇 부문에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올해 유럽과 일본과 같은 큰시장은 상당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올해 0.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1.6% 정도의 성
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은 서비스 부문에 의해 주도 될 것이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라 손쉽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가격 상승을 꾀할 수 있다. 최근의 Dun & Bradstreet Corp.의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의 최고 경영자들은 매출과 이익·고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유통과 금융 서비스 부문과 같이 미국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은 완만히 증대되기 시작했
다. 컴퓨터와 정보 처리 서비스 부문에서 만도 지난 12개월 동안 29,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으며 보험과 투자 기업
들의 경우도 32,000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완만하지만 고용 증대의 경향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길었던 저성
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산업 

세계적인 불황과 주요 생산업자들의 재구축과 격심한 가격 경쟁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산업의 1992년 총수입은 예상을 
상회한 1,196억 달러 수준으로 6%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 이는 1991년의 4.2% 성장에 비해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이어
서 약간의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의 전망은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컴퓨터산업의 급작
스런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International Data Corp.는 5.8%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
들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과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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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도기는 그러나 작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92년과 마찬가지로 수요자들은 소형지향으
로 나갈 것이며 대형 컴퓨터 생산자들은 따라서 타격을 받고 노동력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의 
60% 정도가 메인프레임 부문에서 창출되던 IBM의 경우 1992년에 4만 명을 해고시킨데 이어 올해도 2만 5천 명을 추
가로 해고시킬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93년의 핵심적인 변화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일년 동안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출현하는 많은 호평을 받을 것이며 수십년 전 처음 PC가 등장했던 때와 비슷한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를 선도한 것은 인텔사의 차세대 마이크로 프로세서이다. 3월에 출하될 '펜티엄'은 단순히 80486의 최신 버전
이 아니라 1986년 386이 개발된 이래 프로세서 기술에서의 최초의 주요한 기술 혁신이 될 것이다. 

펜티엄을 장착한 컴퓨터는 올해 말까지는 시장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이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PC가 사용되는 방식에 주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새로운 물결은 바로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컴퓨팅
을 결합한 멀티미디어이다. 산업 전망가이면서 애플사를 이끌고 있는 존 스컬리 회장은 지난 5년 간 멀티미디어를 선전
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그 성능과 가격면에서 일상적인 사용자들을 유인할만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애플의 매킨토시
는 현재도 오디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특질들은 486 장착의 PC에 점차 표준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마이크
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3.1 소프트웨어도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PC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음 기능은 TV와 같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 영상송출 능력이다. 펜티엄은 비디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비디오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개발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영
상 메시지를 녹화·저장하고 정해진 시간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IBM 펜티엄 장착 PC의 총책임자인 제임스 터너는 '멀티미디어의 중요성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보다 많은 흥미로운 
애플리테이션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더 넓은 수요자 기반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디오 기능의 추가가 이제까지 PC를 사용해오지 않은 수만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킨토시 멀티미디어는 애플사가 IBM을 누르고 1992년에 1위의 PC 메이커 자리를 차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토롤라의 칩을 사용하는 맥킨토시는 시장의 10%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90%의 IBM계 PC
들이 같은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PC 판매에 있어 광범위한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
망하고 있다. 그간의 가격 인하 추세는 1993년에는 약간 조정되어 30∼40%•1993년에는 50%•정도로 유지될 것으
로 보인다. 즉 Creative Strategies Research International의 컨설턴트인 Tim Bajarin의 말대로 "올해는 펜티엄과 멀
티미디어로의 이동의 해인 동시에 판매의 好機가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또한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NT의 출현에 기인한 많은 움직임
들을 보일 것이다. NT는 인텔 칩 장착의 PC에서 사용되던 기본 소프트웨어인 DOS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6월에 시장
에 선보이면 즉각적이고도 광범위한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NT의 출현은 대형 폭탄으로 비유되고 있을 정도로 큰 영
향이 예상되고 있으며 IDC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수입이 15.4%까지 증가된 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메인프레임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서 작년 수준인 279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IDC는 관측하고 있다. 즉 모
든 변화는 좀더 싸고 강력한 PC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는 1994년에 더욱 가속화되어 극적인 변화가 예상되
고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 통신 장비, 서비스, 보수 등의 판매액(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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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세계 칩 시장은 올해 15%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 1988년의 31% 이후 첫 두 자리 수의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 기업들
은 작년에 이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칩 메이커들은 현재 세계 시장의 43.8%를 점
유하고 있음에 반해 일본의 메이커들은 43.5%로 시장점유율에서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은 올해 적어도 2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 호황은 미국 PC 산업의 수요로부터 창출된 것이
다. 작년 PC 메이커들의 가격 경쟁으로 개별 기업의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PC 판매량은 25% 정도 상승하였다. 이에 반
해 일본 메이커들은 그들의 판매를 가전업자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전업계는 올해도 수요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PC 가격이 올해 완만하게 하락한다고 해도 새로운 구매자들을 끌어들일 만큼 충분히 가격이 하락하였고 기존 구매자들
이 그들의 기계를 좀더 강력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텔사의 최근 버전인 
486시리즈의 판매고 증가를 의미한다. 인텔의 올해 판매량은 25% 정도 상승하여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든 기업들이 같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칩메이커들이 PC 산업 호황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irrus Logic社나 Brooktree社는 멀티미디어 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관측가들은 올해 Cirrus社
의 수입은 35%까지, 그리고 Brooktree社의 수입은 24%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통신칩들도 또한 호황세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무용 컴퓨터를 셀룰러폰에 연결시키는 등의 네트위크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토롤라社나 자일로그社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들 기업의 성장률은 각각 22%,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윈도우즈도 또한 PC와 메모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일
본 칩메이커들이 DRAM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올해 성장률로 예견되는 21% 정도로는 일본 칩 메이커들의 판
매 하락을 상쇄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 칩생산자들은 개별(proprietary)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자인 기술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 제조업자들이 투자면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회하고 있어 올해 안에 52억 달러의 설비 
투자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텔, AMD. National Semiconductor. 모토롤라 등이 칩 제조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반도체산업에 있어 좋은 뉴스가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현재 미국 반도체 메이커들은 일
본 기업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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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칩 시장에서의 미국의 점유율 

통신산업 

작년 AT&T社와 McCaw Cellular社가 작년 11월 연합을 발표하고 현재 그 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만약 두 거인이 팀
을 이루어 시장에 나선다면 소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이는 기술이 통신산업을 재편한다는 사실을 말
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무선 통신과 같은 새로운 사업 부문이 탄생할 것이고 역으로 지역 전화 서비스같은 구식 사업
은 소멸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재정의할 필요가 직면해 있다. 그들은 파트너쉽을 형성하거나 
사업 영역을 분할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부문에 뛰어들고 있다. 

컴퓨터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신산업에서도 가격 하락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규모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통신 제품으
로부터의 수입은 올해 3.7% 정도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추동 부문은 무선 통신 부문이 될 것이다. Northern Business Information에서는 셀룰러, 페이징, 무선 통신 등
의 설비와 서비스 시장이 1992년에 비해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T&T社에서는 이미 셀룰러 폰을 
판매하고 있으며 장거리 통신 부문에서 3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스프린트社는 셀룰러 부문과 지역 전화 기업을 소
유하고 있는 센텔사의 매입을 완료하는 등 AT&T의 경쟁社들도 또한 무선 부문에서의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
나 전통적인 유선 전화 사업도 아직 완전히 경쟁력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1992년에 비해 4.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텔리콤 서비스 사업에서의 약자는 지역 전화 서비스 사업이다. 수입은 1992년과 같은 수준인 3% 정도를 달성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광섬유 네트위크와 케이블 TV 시스템의 도전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전화 서
비스 회사들의 감축에 따라 장비 제공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1993년은 경기 회복과 새행정부의 컴뮤니케이션 하부 구조 증진 의지에 따라 통신업계에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셀룰러, 페이징 외 무선 통신 사업의 서비스 및 장비 수입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3-M01-005.HTM (5 / 16)2006-05-18 오전 10:43:54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3-M01-0035-01.GIF


월간 과학기술정책동향Vol.3.No.46(제46호 1993. 1. 15) 005

화학산업 

1993년의 미국 화학업계의 일기 예보는 한 마디로 "快晴"이다. 매출액은 8% 이상 증가하여 3250억 달러에 달할 것이
고, 후생 복지 비용을 제외하면 비용면의 증가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품 가격도 수요 증가에 따라 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을 CMA(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175개 會員社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올해 稅後 이익이 13% 증가하여 2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런 오랜만의 호황은 지난 몇 해 동안의 고통
스러웠던 캠페인•제조 비용, 채무를 감소시키고 구조 조정을 주장해 온•에 의한 첫 배당금인 셈이다. 

지금도 이 덩치줄이기(downsizing)는 계속되고 있다. 

한 예로 Monsanto는 6개의 공장을 폐쇄하여 환경 처리를 위한 부담금을 줄인 결과, 1991년 한 해 동안 3억 2500만 달
러의 세후 장부상 이익을 기록했으며, St. Louis社는 이 회사의 전세계 종업원의 10%에 해당하는 3200명을 해고시켜 
4억 2500억 달러를 절감했다. 현재 이런 절감 경향은 모든 기업에 퍼져 있다. 

CMA의 예측치는 다른 경영 요건이 개선되면서도 제조 비용은 3∼4% 정도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에는 재고/
매출 비율(inventory-to-sales ratio)이 1.36%을 기록할 것인데, 이는 1988년 이래로 최저의 좋은 수치이다. 

현재 80.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화학 기업은 현재로도 이익을 가져올 만한 수준인데, 이 비율이 올해는 83%로 상
승하여 1988년의 83.9%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호황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기업들은 R&D 투자를 5% 정도 확대하여 147억 달러를 투자하고 공장 및 시설 투자에 전년
도 자본 비용 증가의 2배에 해당하는 15.5%의 증가인 27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투자액의 
대부분은 공정 폐기물의 최소화와 생산성 제고, 단기간 내 이익의 향상을 위한 부문에 투자될 것이다. 

한편 1993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기업도 있는데, 방위산업의 규모 축소의 복합적 요소가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과 
후생 복지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110만 명의 방위산업 종업원에 대한 후생 복지 비용도 올 한 해 7%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담은 기업들로 하여금 1994년 말까지 퇴직자들에 대한 후생 복지 비용을 감내할 새로운 형
태의 경영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93년의 달러화 강세도 우려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이로 인해 미국 화학업계는 대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보인다. Dow社의 경우 1992년 매출액의 반이 넘는 143억 달러를 수출로 획득했는데, 이중 43억 달러를 유럽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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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었다. 그런데, 유럽 시장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에틸렌 등의 중화학 분야에서는 현재 공급 과잉을 기록하고 있
다. 유럽이 단일 시장화됨에 따라 유럽 기업들 중 상당 수는 생산 감축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유럽의 미국 기업들
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일로의 중남미 시장에 새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새시장 개척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국의 수출은 5% 증가한 470억 달러에 그쳤으나, 수입은 10% 증가한 305 달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미국의 
화학 부문의 무역 흑자는 6%로 떨어진 165억 달러에 그쳤었다. 

제네바에서 열였던 GATT 회담의 결과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관세와 미-유럽 무역에 악재로 작용할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또한 GATT 회담의 유럽內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결정에 따라 농업용 화학 제품 
등에서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화학시장 세후 이익 

의약품산업 

창공을 높이 날던 미국 의약품산업은 날개를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 제약업계의 R&D를 주도하
고 최대 시장인 자국 시장을 장악하고는 있으나, 주요 의약품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익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빌 클린턴 차기 대통령이 후생 복지 비용의 引上에 강력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 비용도 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약산업의 매출이 10% 증가한 825억 달러에 이르러도 순이익은 13% 선으로 감소할 것인데 이는 지난해 보다 1%, 
1991년에 비해 6%가 감소된 수치이다. 통상적으로 제약 회사들도 신약 마케팅 비용과 개발 비용의 증가에 따라 이익
의 감소를 느껴왔는데, 올해는 그런 이유 외의 요인들이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 악재들은 의회가 Puerto Rico
産 의약품에 대한 세금 제재를 풀어 줄 것을 재고하고 있고, Washington에서 있었던 대량 구매자에게 약값을 할인해 주
는 조치를 강구하는 회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 생산량의 1/3을 기록하는 7대 주요 기업들은 최근 자발적으로 전
체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상회하지 않도록 약값 인상을 자제하기고 결정하였다. 

제약 기업들의 문제는 올해 120억 달러에 달할 R&D 비용을 지지할 현금을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후생 복지 비용
의 지출이 관건이다. 신약을 개발 시판하는데는 보통 2억 75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중 
3/10만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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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희망을 주는 것은 FDA가 pipeline product에 대해 특허 적용권을 승인할 것이다. 올 한 해에는 35개의 신약이 무
더기로 승인될 것이다. FDA는 출원료를 비싸게 책정하여 특허 심사관 수를 증가시키고, 정보 체계를 최신화할 것이다. 
이에 의해 의약품의 유효성·안전성 검사가 현재 32개월에서 97년까지는 12개월로 단축이 기대되며, 특히 AIDS 치료제

에는 6개월로 단축할 것을 결정했는데, 이 개선에 의해 1개 신약당 6500만 달러의 추가 이익이 기대된다. 왜냐 하면 빠
른 승인은 의약의 시장 출현 이후 17년 이상 특허 보호 기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의약업계에서도 규모 축소를 통한 경영합리화 바람이 불 것이 예상된다. Bristol-Myers의 2200명 감축 계획을 비롯, 
Syutex 등이 대규모의 감원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비 감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케팅 제휴가 더욱 
활발해질 것인데, 현재도 Merck. Dupont, Johnson & Johnson. Connaught Laboratory들의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DA 승인 의약품 수 

자동차 

10년 이상 일본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해 온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93년을 逆轉의 계기로 믿고 있다. 트럭 매출의 호조
로 크게 고무되어 있는 미국 자동차 3社(Big Three)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약 2%의 시장점유율 회복을 기대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92년 미국 내에서 팔린 승용차와 經트럭의 약 72%가 美製였다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으
며, 최근 은퇴한 Chrysler의 Iacocca 前會長의 "이제 일제는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발
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Big Three의 앞날이 모두 밝은 것은 아니다. 매출 순위 2위와 3위의 Ford와 Chrysler는 伸張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 몫은 日製보다 GM의 감소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自動車勞組(UAW)와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GM의 매출은 큰 폭으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고, 그 근거로서 UAW가 매출 순
위 1위면서도 작년에 3개 공장의 문을 닫은 GM을 임금 협상의 target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들고 있는 것이
다 (Ford로 바뀔지도 모르지만). 

GM 문제를 제외하고는 '93년의 디트로이트는 낙관해도 좋을 듯하다. 관세와 쿼터 제한, Yen의 강세, 자본 비용의 상
승, 국내 수요의 불황 등에 시달린 일본업체들은 지난해 봄의 4%에 이어 가을에도 2.7%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
다. 반면에 미제차들의 가격은 불과 1.2% 인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품질과 스타일에 있어 두드러진 개선을 보였다. 특
히, ITT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 사장인 Timothy Leuliette의 지적대로 Ford와 Chrysler는 두드러진 향상을 나타낸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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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론의 또 다른 근거로는 시장의 好調를 들 수 있다. '91년 한 해만도 무려 75억 달러의 매출 감소를 경험했던 Big 
Three는 '92년의 5%에 이어 올해에는 7%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黑字가 눈에 보이는 것이다. Morgan 
Stanley 증권의 Scott Merlis는 Chrysler의 경우 올해 400억 달러의 총수입에 10억 달러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물론 퇴직자 건강혜택제도로 인한 새로운 會計규정으로 실질 수익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
난 12월 Ford는 새로운 규정과 유럽에서의 10,000명의 해고에 따른 비용으로 75억 달러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Merlis
에 의하면 그러나 Ford의 올해 영업 실적은 870억 달러 총 수입에 11억 달러의 순수익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GM조차도, 지난해 11월 취임한 John Smith Jr. 회장이 올해 북미 지역에서 損益分岐를 달성함으로써 赤字에서 벗어
날 것임을 장담하고 있다. 

모처럼의 好機를 맞아 Big Three는 저마다 새로운 최고 경영인을 영입하였거나 그럴 예정으로 있다. Ford는 '80년대 
후반 유럽 시장을 흑자로 반전시켜 능력을 인정받은 Smith를 新任 會長으로 맞아들였고 Chrysler 역시 GM의 유럽 시
장을 맡아 수완을 보인 Robert Eaton을 Iaccoca 後任으로 지명하였으며 Ford도 올해 후반기 Harold Poling이 은퇴하
면 Alexander Trotman을 次期 회장으로 승진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자들의 영향력이 구체화되기 전에 자동차 3사는 이미 과거와는 다른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매출이 불황의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늘어지기 시작하던 惡習에서 벗어나 가격의 凍結은 물론이고 새로
운 모델을 재빨리 선보이며 마케팅에서도 한결 친절한 고객 관리를 한다거나 인기 있는 옵션 package를 싼 값에 얹어주
는 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트로이트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률도 높은 경트럭 부문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트럭 생산
은 소비자들이 승용차를 픽업, 미니밴, 스포츠 시설용차들로 대체하는 경향에 편승하여 총자동차 생산의 41.6%를 차지
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근사한 外樣의 Ford 및 Chrysler의 車種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디트로이트의 경트럭 점유율
은 전년도보다 4% 상승한 91%에 달했다. 

그러나 Big Three, 특히 GM은, 아직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罷業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GM은 생산 라인이 개편 과정에서 이미 UAW와 종업원의 해고나 부품공급업체에의 납품량의 감소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의 사전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건강혜택제도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GM의 경우 월급제 직원들
에 대한 혜택을 이미 줄인바 있고 시간급 고용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업이 없더라도 GM은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Ford나 Chrysler도 마찬가지지만 GM으로서는 올해도 자동차 
대여업자들에게 밑지는 장사를 함으로써 외형을 늘리는 慣行을 打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설비 규모를 줄여나가
면서도 현금이 부족할 때마다 새로운 차종을 시장에 내놓아 자금 사정을 호전시키는 기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Dean 
Witter사의 Ronald Glantz는 모델의 노후화와 '93년 모델의 不在로 GM이 34.4%의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GM의 마케팅 담당 사장인 Michael Losh는 92년 모델의 강세로 시장점유율의 하락
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디트로이트로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變數는 Clinton 行政府의 등장이다. Clinton은 燃比 기준의 강화와 부유층에 대한 
重課稅를 천명해 왔다. 그럴 경우 연비의 향상을 위한 투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부유층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고급차
의 매출 부진도 예상된다. 그러나 Clinton은 對日 규제의 강화도 약속하고 있다. 일례로, 輸入규정상의 트럭에 대한 定義
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디트로이트는 미니밴과 스포츠 시설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행 2.5%에서 25%
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디트로이트가 일본을 깔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얼마전 은퇴한 Ford의 Philip Benton은 일본의 시장점유
율은 현재의 25%가 최고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설사 최근의 일제차의 부진이 一時的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리석고 늙은 모습이었던 디트로이트가 바야흐로 힘을 합치고 있다"고 Chrysler의 Robert Lutz는 주장하고 있는 것
이다. '93년은 그의 주장의 眞僞를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의 試驗臺가 될 것이다. 

미국 자동차 3社의 국내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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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산업 

지난 수년간 미국의 기계제조업체들은 租稅 혜택의 부활을 Washington에 요청해 왔다. '93년에는 Clinton 행정부가 投
資에 대한 조세 감면을 立法化함으로써 마침내 그 바램이 현실화될 것 같다. 지난 '86년의 稅法 개정 때 廢棄되었던 이 
법안이 부활하게 되면, 조세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소비의 증가로 인해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10%의 조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遡
及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소재의 경제예측전문회사인 Laurence Meyer & Associates는 이 법
안이 '93년의 설비 투자에 약 7.4%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제작업체인 Hurco사의 수
석 부사장 Michael Campbell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異見들도 만만치 않다. 많은 산업들이 아직 設備過剩으로 새로운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을뿐더러 설사 신규 수요
가 있다 하더라도 기계류 제작에 필요한 시간의 gap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매출의 급속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 제도의 부활이 적어도 "産業 美國(Industrial America)"의 정신을 되
살리는 데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계류 제조업체들은 믿고 있다. Cincinnati Milacron의 Raymond Ross는 "그것은 
心理的 효과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기계산업은 가능한 모든 도움을 結集시켜야 할 실정에 있다. 지난해 미국의 자본 투자는 5.4%의 증가를 나타내
었지만 그 대부분은 통신과 정보 처리 부문에 투입된 것이었다. 耐久財의 수요는 아직 不況前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
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은 물론 製紙산업도 신규설비에 투자할 형편이 못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펌프제조업체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짭짤한 재미를 보장해 주었던 代替部品에 대한 
주문량도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로는 부품 수요업자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在庫 수준을 줄이고 있고 그에 따라 
부품공급업체들의 납품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진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潮流는 기계제조업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 주는 一列에 불과하다. 설비의 확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신에 "경
쟁력의 제고, 품질의 향상, 그리고 시장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갑작스런「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약 7.6%로 예상되는 자본 투자의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 이미 Cincinnati Milacron사는 플라스틱 주조기의 수요 증가를 맞고 있다. 이 분야는 소비자 수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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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일반 기계류의 수요 증가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소규모 
컨베이어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는 27%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93년의 호조를 알리는 좋은 징후로 분석되고 있다. 

조세 혜택 외에 영업 이익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 등도 기계류의 購買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 들 수 있다. "同산업
의 경영여건은 참으로 오랜만에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LeBlond Machine Tool사의 Don Lane은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는 미국內 생산이 싸게 먹히는 실정이다. 과거에 해외 생산에 치중하던 제조업체들이 국내 생산의 확대를 위
해 고용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신규 고용이 단번에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업체들은 생산체제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고 經營陳의 변
화는 不確實性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ngersoll-Rnad와 Dresser Industries간의 joint venture는 18개
의 공장의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설비 능력뿐만 아니라 고용의 감소도 예상된다. 더구나 설비 과잉 현상은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판매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공급 과잉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과 유럽의 경기 침체는 미국의 수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오
히려 內需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외국업체들의 對美수출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실제로 미국업체들은 "일본과 유럽은 절
박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조세 혜택이 미국업체들에게만 制限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조세 혜택이 기계 산업의 앞날에 靑信號인 것만은 틀림없다. 자본 
투자의 長期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계류의 신규 수요 규모 

방위산업 

1993년 한 해가 많은 산업들에게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방위산업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클린턴 행정부가 경기
회복에 역점을 들수록, 이미 상당액 축소 되어 있는 국방 예산에 대해 더 많은 삭감을 의회에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환경 변화로 현재 진행 중인 광범위한 방위산업의 구조 개편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자의든 타의든 많은 기업
들이 방산업계를 떠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의회는 '93 회계연도의 무기 구매 예산을 92년보다는 6% 삭감된, 80년대 말보다는 50% 이상 축소된 530억 달
러를 승인하였다. 방산업체들은 사업 다각화, 민수 전환 그리고 해외 판로 확장 등 전통적인 전략들에서 한 걸음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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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기업의 매각 및 흡수·합병 등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자구 노력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형편이다. 록히드社

(Lockheed)는 제너럴 다이내믹스社의 군용기 부문을 인수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마틴社(Martin)
는 레이다 및 위성기술의 주요 공급자였던 제너럴 일렉트릭社의 국방 전자 부문을 30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기업의 매
각, 흡수·합병 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아직도 방산 부문이 수익을 올려 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너럴 

다이내믹스社의 경우, 토마호크 등 미사일 부문을 휴즈社(Hughes)에 4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함으로써 부채를 3억 7천
만 달러로 축소시킬 수 있었다. 

독일 공군과 공중 경보 시스템의 계약을 맺어 39%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Loral Corp의 경우와 같이 해외 판매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일부 전자 관련 방산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자 관련 방산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의 매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록히드社와 마틴社가 당분간 미 방산업계의 왕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아졌

다. 록히드社는 GD의 F-16 전투기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16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차
세대 전투기인 F-22의 연구개발 사업 규모도 95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마틴社의 경우도, GE의 항공 사
업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미 국방부 전자 기업 리스트의 1위에 랭크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금년 한 해에만 5억 4천
만 달러의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 

휴즈社와 TRW는 민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셀룰러 폰 시스템이나 레이다를 이용한 자동차 
충돌 방지 시스템의 판매에 큰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적인 민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거에 누
렸던 방산업체의 영화를 다시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 관련 항공기, 엔진, 부품의 정부 주문 잔고 추이 

철강산업 

1993년 미국의 철강 생산은 전년에 비해 3.6% 증가한 8천 5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
다. 1993년은 활황은 아닐지라도 '89년이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상위 6대 철강업체의 
적자폭이 91년, 92년에 각각 15억 달러, 1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금년에는 5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는 경기 회복과 외국산 철강의 수입 제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부시 행
정부는 지난 10년 간의 수입 쿼터를 종료시켰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2개의 미철강업체는 외국 경쟁사들을 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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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제소하였다. 제소 이유는 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자국 시장보다 싼 미국 내 덤핑 판매였다. 지난해 11월 30
일, 미 상무부는 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덤핑 문제도 올 1월까지 예상되는 판정을 내
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판정의 여파는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수입 제고 물량이 90일분으로 줄어들어 이후 
쇄도하는 신규주문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 상승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을 기해 자동차 및 가전 제품에 사용되는 핫코일, 냉연강판 등 판재류의 t당 
가격을 10∼20달러씩 인상하였다.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철강 제품의 t당 평균 가격인 470달러를 5% 이상 인상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철강업체들이 노력해온 업체 간의 통폐합 및 시설 개선도 낙관론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230억 달
러 이상이 소요된 공장 현대화와 합리화 작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1t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평균노동 시간이 5.3 시간으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보다 낮아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근로자들의 종합연금제 및 퇴직자들의 건강 보험 의무제 등은 철
강 1입방 t당 20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신규 투자 및 은행 대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밖에 환
경 규제의 강화, 수입 규제와 GATT와의 문제 등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어쨌든 미 철강업계는 지난 10
여 년 간 정부가 주도해 온 보호주의와 피나는 구조 조정 노력으로 다시 한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
다. 금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강의 자리에 강력하게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6대 철강회사의 경상 이익 추이 

공공서비스(전력 산업) 

지난해 10월 의회를 통과한 에너지별(Energy Act)이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
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비용 감축, 기업 합병, 독립적인 개인 전기회사(IPP : Independent Power 
Producers)의 급증 같은 산업의 재편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시장 메커니즘이 공공 서비스 사업에 도입된 것이다." 이 부문에서 극적인 변화를 예
견하는 UtilCorp United社의 Richard C.Green Jr. 사장의 말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부문은 IPP의 급성장이다. 발전소를 세우고 시장 가격에 따라 전력을 판매하는 IPP는 일반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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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기업들이 부담하는 많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미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점유율이 12년 전 0%에서 현재 8%로 증가
해 있다. 향후 생산되는 전력량의 75%는 IPP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서늘했던 여름 날씨 때문에 전력업계의 '92년도 결산은 한 마디로 '흐림'이었다. 경기가 회복되고 이상 기온
이 없다는 전제 하에 금년도 평균 수익 증가율을 8%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 전력 소매 사업의 증가 등 새로
운 환경 하에서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각적인 사업 전략들을 찾고 있다. 우선 많은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공공서
비스 사업의 민영화에 참여하면서 활로를 뚫고 있는 경우이다. 비용 절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전기
는 20%를 감원시켰다. 더 큰 비용 절감 노력은 기업 합병으로 이룩하고 있다. 예를 들면 '94년에 마무리될 Gulf States 
Utilities와 New Orleans-based Energy Corp의 합병은 향후 10년 동안 약 17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다른 전략은 라이벌들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주로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전략으로 자회사들
을 IPP로 설립하고 있다. 

미 전력 생산량 중 IPP의 점유 비율 추이 

1993년은 전력업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
은 결국 역사의 뒷페이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타 경제 부문• 

은행업 

1992년에 미국 은행들은 낮은 금리와 완만한 경기 회복에 힘입어 250억 달러의 수익 증대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경영성과를 기록했다. 은행산업에는 아직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
기는 하지만, 이같은 수익 증대는 199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단기 금리
의 하락 추세가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은행이 대부분 단기 자금을 빌어 장기 융자하는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
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동안의 경영 개선 노력의 결과, 지난 9월에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의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소폭이나마 줄어들었으며(22억 5천만 달러),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오른 은행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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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차원으로, 지난 2년 동안 엄격하게 실시된 경비 절감 노력의 효과가 1993년에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대부
분의 은행들이 그동안 많게는 20%까지의 인원 감축을 단행했으며, 인원 삭감과 일시 해고는 금년에도 지속될 전망이
다. 한편 그동안 은행의 주요 고객이었던 회사들이 주식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은행 산업
에 대한 수요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은행시장은 약 30% 정도의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은행들이 다른 분야로의 업종 전환을 시도하고 있
다. 

초과 공급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은행간의 합병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존재하는 12,000개
의 은행들이 금세기 말에는 8,000개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는 부분
적으로 새 행정부의 태도에도 달려 있다. 이미 지난 12월 6개의 주요 은행 그룹들은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
하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냈다. 은행들은 이같은 조치가 대출 증가를 통해 약 860억 달러
의 새로운 신용 창조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데에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클린턴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고용 창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설사 클린턴이 우
호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의회 내에는 아직 은행들의 행태에 반감을 갖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있어 결과를 섣불리 단
정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 은행들의 수지 상태가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제 은행들은 보다 장기적인 문제•은행의 과거 
고객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처해야만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보험업 

1992년은 보험회사들에게는 최악의 해였다. 태풍「앤드류」를 포함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재난 때문에 특히「재
해」보험회사들은 200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고, 그 결과 수입이 37%나 줄어들었다. 가용 자본 역시 10년만
에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냈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올해에 상당한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보험업계가 구조 재편 과정에 들어가 지난 6년 간 계속되어온 제살깎아먹기 식의 상호간 가격 인
하 경쟁을 중지했다는 점이다. 많은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비 감축, 다른 회사와의 합병, 자회사의 매각, 업종 전
환 등을 통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재해」보험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작년의 각종 재난들이 미칠 파급효과가 어느 정보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다. 현재 보험회사들이 다시 보험을 드는 재보험회사들은 재보험요율을 무려 30% 씩이나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
고, 이는 보험회사들이 자산을 운용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한 낮은 금리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다른 분야에 투
자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보험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나타나면서 다시 이들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운전자들의 운
전 습관이 얌전해지고 보다 안전한 차들이 선보임에 따라 수익률이 향상되고 있다.「생명」보험의 경우만은 예외로서 
부동산 투자의 실패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보험업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이다. 특히 최저적립 한도 등 각종 규제 기준을 제정하려
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몇몇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이같은 기준
의 제정을 환영하는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이 이같은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설사 제정된다하더라도 그 효과는 1992년의 태풍 및 기타 재난이 보험회사에 끼친 손실에는 미
치지 못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1993년의 기상 전망에 극도로 신경을 쓰면서도 대부분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분위기
에 젖어 있다. 

증권업 

1991년 및 1992년의 활황 분위기가 올해에도 대략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신임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현재의 낮은 금리가 유지되기 힘들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활황은 이제 끝나간다는 다소 비관적인 예상도 일
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활황이 워낙 역사상 유례 없는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는 못미치더라도 올해의 실
적 역시 상당히 좋으리라고 대부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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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는 1991년에는 58억 달러, 1992년에는 67억 달러의 稅前수익을 각각 기록했는데, 이는 대부분 1992년 초부
터 지속된 낮은 금리의 덕분이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의 초반 누가 당선될지가 불확실할 때에는 12%가 떨어졌던 주가 
지수가, 클린턴이 대세를 장악한 이후에는 무려 13.5%나 반등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주식 인구가 계속 늘어
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활황 추세가 한 두 해가 아니라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욱이 클린턴
이 그동안 공약으로서 밝혀온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포함한 기타의 여러 정책들은 증권업계의 이익 증진에 다각
도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장미빛 청사진의 배후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만일 경기가 급격히 과열된다면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
를 인상할 것이고, 이는 증권업계에 여러 가지 시련을 안겨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권업계는 이같은 위험
의 가능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간부들
의 숫자는 늘어나기 시작했고, 봉급은 후하게 올라가며, 딜러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너스를 받고 있다. 많이 
번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 

3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겠
지만,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 회복을 선도한다는 통설을 입증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 시장 쪽
의 움직임이 뚜렷해서, 그동안 주택 구입을 미뤄 왔던 소비자들이 주택 가격과 저당률의 안정에 힘입어 적극적인 구매 
의욕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최근 1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
다. 

주택 건설업자들의 입장에서도 조건은 좋은 편이다. 불경기 동안 영세한 중소 건축업자들이 많이 도산해서, 1992년에
만 5,000여 업체가 넘어졌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건축업자들은 수요 증대와 노동 비용 감소 때문에 비교적 좋은 조
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한편 상업용 부지 쪽은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요인은 있다. 지난 해의 각종 재해가 끝나고 난 후, 
그 재건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켈리포니아만 빼고는 작년 중 도심의 빈 사무실 증가 추세도 멈췄다. 그러나 주
택과는 달리 사무실용 건물은 아직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무직 근로자들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신규 사무실 건축은 2년 전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 쪽의 경우 1980년대의 과다 공급 때문에 지난 해 건축분은 무려 10%나 임대되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 이는 불
경기 때문에 젊은 세입지들이 집을 같이 쓰거나 부모에게 가서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젊은 세입자들이 집을 
같이 쓰거나 부모에게 가서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작년의 건축은 최고 기록을 
세웠던 1985년 수준의 1/5에 불과했다. 이같은 추세 때문에 전문가들은 1∼2년 내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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